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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발전을 위한 국내사

례 현황에 대해 이론적 고찰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문화

도시 정책 내용을 다루며 특히, 해외 성공 사례를 접목

하여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연

구를 목표로 한다.

더나아가본연구의접근방법및연구의목표는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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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문화도시 정책발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Development of Wanju-Gun Cultural City

박상혁*

Sang-Hyuk Park*

요 약 본 연구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관련 기초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문화도시 정책

에 성공한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를 문헌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제3장 국내사례 분석,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5장 결론 순이

다. 이중,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부분은 문화도시의 개념, 유형, 정책관련 조성사업을 다뤘으며 제3장 국내 사례

분석은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분석하였다. 제4

장 해외 사례분석은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독일 Zollverein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책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주요어 : 문화, 도시, 정책, 도시 재 창조, 완주군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that provides basic data and direction related to the cultural city policy of 
Wanju-gu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at have succeeded in cultural city policy based on case documents. This study consists of the instruction of 
Chapter 1, the review of cultural city policies in Chapter 2,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in Chapter 3,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in Chapter 4, and the conclusion of Chapter 5. Chapter 2, the Cultural City Policy 
Review, deals with the concept and types of cultural cities, and policy-related development projects. Chapter 3, 
Domestic Case Analysis, analyzed the Seoul City Urban Renewal Project, Seoul Cheonggye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Changwon Public Art Project. Chapter 4, Overseas Case Analysis, analyzed the 
Kanazawa Civic Art Village in Japan, Bant 1929 in Yokohama, Japan, and Zollverein in Germany. Through 
these cases, we'd like to provide the successful policy direction and basic data of the cultural city of 
Wanju-gun.

Key words :  Cultural, City, Policy, Urban Renewal, Wanju-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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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정책발전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기초 환경분석

을 위해 문헌 매개체 분석은 문화도시 정책관련 연구논

문 및 석·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론적 고찰 과정을 적

용하여 심도있는 문헌사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의 결

과 및 사후연구를 위해 최신화된 문화도시 정책관련 내

용을 다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수

행하는데 목표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제3장 ‘국내 사례 분석’, 제4장 ‘해외 사례분석’,

제5장 ‘결론 및 제언’ 순이다. 특히, 제2장 ‘문화도시 정

책 고찰’ 부분은 문화도시의 개념, 문화도시의 유형, 문

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정책관련(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

도시정책 성공요인)순으로 이론적 고찰부분을 다뤘으며

제3장 ‘국내 사례분석’ 부분은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

로젝트,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업, 창원시 공공 미술 프

로젝트의 국내 사례를 반영하였다.

제4장 ‘해외 사례분석’은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독일 Zollverein의 해

외 사례를 반영하였으며 결국,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

론적 고찰을 적용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의 정책적 방향

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Ⅱ. 문화도시 정책 고찰

문화도시란 “문화적인 사회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지정도시”를 말하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

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

를 말한다[1]. 문화도시는 도시의 재생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유럽각료회의」에서 그리스의 멜리나 메리쿠

리(Melina Mericuri)가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적 통합

에 기여한 도시를 ‘문화도시(culture city)’로의 지정을

주장하면서부터 대두되었다[2]. 이러한 주장 이후 EU

회원국들은 1985년에 '유럽문화수도'로 그리스 아테네

를 최초로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개 이상의 문

화도시 지정이 이뤄지고 있으며[3]. 문화도시로 변화하

는 과정에서 도시 브랜드를 창립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

이고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

한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4].

문화도시 유형은 문화도시 유형을 창조성이 강조된

도시경영형, 환경이 강조된 도시설계형, 공동체 의식이

강조된 커뮤니티형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5]. 또한, 문

화도시는 그 자체로서 다양성과 상상력을 갖추며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6].

문화도시 조성은 문화정책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변

화의 선도시책이었다. 이제까지 지역문화 정책부문에서

해보지 않은 신규 대형 국책과제라는 측면과 국가가 특

정 도시를 문화적으로 변화시켜 문화적 환경조성과 문

화기반의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국제적인 문화 중

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거대계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

다[7].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나름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유함으로써 도시발전과

도시기능의 중심으로써 기능을 하였다[8].

문체부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의 체계 변환 등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

는 문화도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에 포럼

과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9].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거점 문화도시가 하드웨어

인프라 및 브랜드 중심의 추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는 달리, 휴먼웨어로서의 문화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도

시에서 생성 및 향유되는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다[10].

Ⅲ. 국내 사례분석

3.1 서울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는 낙후된 도심을 활성

화하기 위해 청계천변의 동서축과 남북방향 4대축을 중

심으로 강북 도심을 문화, 역사, 비즈니스, 환경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11].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광화문광장 조성, 명동∼인사

동 전통문화와 젊음이 넘치는 관광거리 조성, 600년 고

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축 조성, 역사전통 첨단

이 공존하는 관광문화축 조성, 창경궁 종묘∼남산을 녹

지로 연결한 남북녹지축 완성, 동대문∼장충단공원 복

합문화 녹지축 조성 등이 있으며[12], 서울시 도심 재창

조 프로젝트의 주요 세부내용은 아래 Table 1과 Figure

1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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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진사항 세부구성

역사
문화축

광화문광장 조성
월대와 육조거리 재현, 첨단 IT 시
설 설치, 해치마당 조성 등

세종대왕 동상 건립
과학 발명품 조형물 3개, 후면부 열
주 6개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 조성

음식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가로 조
성

세종로 주차장
진입로 환경정비

세종로 주차장 북측 진입시설 확충
세종로 주차장~세종문화회관 연결
통로 신설

남대문 재래시장 정비
가로디자인, 건축물리모델링, 옥외
광고물정비등으로시장이미기획
기적 개선

관광
문화축

명동~인사동 연결
보⋅차도포장, 가로수식재, 가로시
설물 정비, 차없는 거리(명동길) 확
대 운영

남북
녹지축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
현대상가 철거
세운녹지축 조성공사

퇴계로~남산간
녹치축 조성

가로공원 조성

창경궁~종묘간
단절구간 복원

조선시대 고궁담장 및 북신문 복원
율곡로 6차로 확장
돈회문앞 월대 복원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표 1.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1)
Table 1. Urban Renewal Project in Seoul(1)

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재 인용

그림 1.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2)
Figure 1. Urban Renewal Project in Seoul(2)

3.2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업

청계천은 도심부에 위치한 50년 서울시 역사와 갚은

관련을 지닌 지역이며 청계천 일대 지역은 1950년대 중

반 식민지와 전쟁 후 대표적으로 가난한 슬럼 지역이었

다[11]. 청계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8년부터 1977

년까지 청계천을 복개(覆蓋)하였다[11]. 또한, 청계천 주

변 판잣집들을 헐고 그 자리에 현대식 상가 건물들을

세우고, 오수가 흐르던 하천은 아스팔트 도로로 덮어

서울의 가장 낙후된 지역을 근대화 산업화 상징의 공간

으로 바꾸었다[11].

하지만, 복개 이후 40년이 지나자 청계천은 무분별한

개발과 낡은 건물들로 인해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고 낙

후된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13]. 서울시는 2003년 7월

에서 2005년 9월에 걸쳐 40년간 덮여있던 청계천을 다

시 복개(復開)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광통교, 장통교,

수표교 등 다리를 22개 복원하고, 12.04km의 산책로를

만들고 10개의 분수와 조형물들을 설치하였다. 현재 시

민을 위한 각종 이벤트와 공연, 축제 등이 청계천 곳곳

에 서 열리고 있으며[11], 청계천 복원 전경은 아래

Figure 2와 같다.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그림 2. 청계천 복원 전경
Figure 2. View of Cheonggyecheon Restoration

3.3 서울시 금천예술 공장

서울시 금천구 서울디지털단지 내 위치한 금천예술

공장은 1978년 전화기 코일공장이었다가 1991년 전화명

세서를 제작하는 인쇄공장으로 바뀌었고, 서울문화재단

에서 2009년 10월에 리모델링한 서울시 창작공간이다

[11]. 레지던시 스튜디오 19개실, 호스텔 5개실, 공동 작

업실 및 공연연습실이 갖춰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팀의 입주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입주작가는 시각예

술, 설치/영상, 공연/실험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들로 5∼7평의 작업실에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작업

을 하고 있다[11]. 예술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공간과

국제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11],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 Table 2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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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

금천예술공장과상호교류협정을체결한해외예술
가 레지던스(뉴욕, 요코하마, 바르셀로나, 멜버른 소
재)와의 입주작가 교환

국제공동
프로젝트

해외기관과의 협력으로 국내외 예술가 및 기획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리서치 및 창작 프로젝트

국제심포지엄
국제예술특구인금천예술공장이문화예술의국제적
담론과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지적 교류의 장

예술재능나누기
프로그램

초⋅중⋅고⋅대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입주
예술가가 기획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기회를 강의, 창작워크숍의 형태로 제공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개인의 예술적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닌 활동으로,
그 활동은지역사회의문화저변에기여하며, 주민과
협업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아카이빙⋅지역을
소재로 한 작업 등) 활동

오픈스튜디오
입주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예술가들의 작품세계 홍보 및 예술가들의 실생활을
직접 들여다보고 향유하는 기회 제공

다빈치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와 일반인의 참신하고 실험적인 창작아이디
어를 발굴하여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금천지역
의 다양한 입주기업들과 연결을 통한 사업을 지원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표 2. 금천 예술공장 주요 프로그램
Table 2. Geumcheon Art Factory Main Program

3.4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창원시는 2006년 9월부터 창동, 오동동, 어시장을 대

상으로 스토리라인을 형성하여 오픈식, 아트샵, 공연 등

의 행사를 마산의 구시가지에서 진행하였다[11]. 총, 51

명이 참여한 행복시장 프로젝트는 공공미술 단체인 ‘프

로젝트 쏠’을 주축으로 경남대 미술교육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거리 예술제 팀이 주도하여 가게식 재래시장 꾸

미기, 재래시장 내부 및 입구 간판작업, 공공미술 프로

젝트, 미술 발표 및 토론회, 퍼포먼스, 재즈 풍물 노래

등 음악공연, 빈 점포를 이용한 미술장터 등을 운영하

였다[11]. 행복시장 프로젝트는 80년대 당시 마산의 심

장부였던 재래시장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재래시장의

기록을 남기며, 성인과 시민들의 소통을 도모하는 도심

재생이다. 도시를 미술(공공미술)로 재생하였는데 오래

된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문화타운을 형성하는 것이 아

니라 지역의 역사성과 함께 묻어 나오는 지역민들의 생

활 속 문화를 미술로 재해석한 것이다[11].

Ⅳ. 해외 사례분석

4.1 일본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가나자와는 인구 45만 명의 일본 혼슈 중앙부에 위

치하고 호쿠리쿠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이다

[11]. 또한, 가나자와의 카가(Kaga) 지역에서는 전통공

예와 다도 등이 발달하여 쿠타니자기, 호히 도자기, 가

나자와 칠기, 가나자와 금박, 오동나무 수공업품 등이

생산된다[11]. 1996년 문을 연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은

1919년 설립되고 1993년에 문을 닫은 방적공장 부지와

창고를 가나자와 시에서 인수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

로 리모델링한 곳이며[11], 9만 7,000 부지에 자리한 4

동의 창고를 드라마 공방, 뮤직 공방, 환경보존 생활 공

방, 예술공방으로 모습을 바꿔 음악, 연극, 미술 등 창

작활동을 위한 연습과 발표의 공간으로 바꾸었다[11].

그리고 365일 24시간 개방하여 2시간에 300엔(약 4,000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였

다. 또한, 시민 디렉터 제도를 실시하여 음악, 미술, 연

극 공방별로 2명씩 일반인(아마추어 예술인)이 디렉터

를 맡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도한다[11]. 시민 예술

촌은 학생, 직장인 밴드, 아마추어 연극 동호회, 주부

등 한해 2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한 해 700만 명의

관광객이 가나자와를 찾고 있으며[14], 전통공예에만 치

우쳤던 가나자와의 예술문화가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

로 인해 근대 산업유산이 문화창조의 장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전환되었다[14].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그림 3. 시민 예술촌 평면도
Figure 3. Floor Plan of Civic Art Village

4.2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요코하마 Bank ART 1929는 1929년에 지어진 역사

적 건축물인 구 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과 후지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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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시민활동 및 예술가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

창작공간이다[11]. Bank ART 1929는 갤러리, 1929홀,

Bank ART Shop, Bank ART Cafe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품전시, 연극 댄스 음악공연, 대관, 카페 및 주

점운영, 뱅크아트 스쿨 등 다양한 사업과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11].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노

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예술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Bank art School, 국제행사나 학술세

미나 등의 각종 심포지엄, 해외교류 뿐만 아니라 예술

가와 지역민의 네트워크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오픈스튜디오, 연계학교 학과 학생들의 전시, 관련 학술

행사 등이 있다[11]. Bank ART 1929는 예술가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개방된 시민을 위한 공간이며 관리

주체는 공모에 따라 민간단체인 Bank ART 1929가 담

당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

니라 계획성과 즉흥성을 공존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

고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예술가만의 공간이 아

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목적을 두고 플랫폼이자 교육

의 공간,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15], Bank

ART 1929의 전경은 아래 Figure 4로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그림 4. Bank ART 1929 전경
Figure 4. Bank ART 1929 View

4.3 독일 Zollverein

인구 약 3,000명의 작은 마을인 독일 에센시 졸페라

인(Zollverein) 광산공업지대는 19세기에 철공소 강철공

장 석탄 탄광 등이 발전하면서 세계 최대의 탄광 지역

이었으며 가장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공업도시로 급속

히 성장했다[11]. 1986년 폐광 이후, 외형과 내부 모두

완벽하게 보존하고 내부에 새로운 재료와 전시기법을

사용하여 전시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탄광 창고는 아뜰

리에로 개조하여 회화나 조각을 작업하는 작가들이 사

용하는 창작스튜디오와 박물관, 예술학교, 디자인 연구

소 등의 시설이 있다[15]. 졸페라인 광산공업지대는

1986년 폐광하기로 결정된 이후 폐허로 남을 위기에 처

해 있었으나 당시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가 루르

석탄 회사로 부터 전체지역의 모든 시설을 구매하고 문

화재 보호 구역으로 정하여 개조 및 보존에 노력을 기

울였으며 2002년 졸페라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

로 등록되었으며[11], 졸페라인 전경은 아래 Figure 5로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주현영(2011) 재 인용

그림 5. 졸페라인 전경
Figure 5. Zollverein View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관련 기초자

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국·

내외 문헌연구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역사를 활용한 문화도시 정책사업이다. 즉, 국

내 사례연구 중 서울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경우

역사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문화축 조성, 역사전통

이 공존하는 관광문화축 조성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

해 성공적으로 문화도시 정책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

였다.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사업도 서울시의 문화도시

정책관련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문화도시 1번지’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문화도시 정책을 수립 및 착안하

여야겠다.

둘째,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다. 즉, 국내 사례연

구 중 경남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대

학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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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성공적인 지역 문화사업으로 손 뽑힌다. 완주

군 문화도시 정책은 이미 삼례읍 지역에 형성되었지만,

문화도시 사업연계 활성화 측면에서 수요자의 만족도

와 더불어 활성화 측면은 미비하다. 따라서 문화도시

연계 사업을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대학과 연계

하여 정책적 문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근대 유산이 문화창조의 장으로 전환되는 사업

이다. 이는 해외 사례인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사례의 접목이다. 즉, 1993년 문을 닫은 방적공장 부지

와 창고를 가나자와 시에서 인수하여 시민들의 문화공

간으로 리모델링 한 곳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를 ‘완주

군 삼례 문화예술촌’ 사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가나

자와 시민 예술촌은 9만 7,000 부지에 자리한 4개 동의

창고를 드라마, 뮤직공방, 예술공방, 연극, 미술, 창작활

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65일 24시간 개방하여 300엔

(약, 4,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사업도 일

본의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사례를 접목하여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지방세수 수입증대 측면에

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파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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